
 아가 별책부록 * 6/27(토) 아가1-8� �

출애굽기 12장 유월절

아가

1-3:5 사랑에 빠짐 

3:6-5:1 사랑의 연합 

5:2-7:10 사랑의 갈등

7:11-8:14 사랑이 자라남

 

6/22(월) 하나님 숨결

출애굽기 12] 유월절

아가 1-5] 하나님과의�친밀함

아가서는�유월절�절기에�낭독되었습니다.

유월절은�해방과�구원의�절기입니다.�매년�지키는�의식�속에�

유월절�정신은�퇴색되고�축제는�제도로�고착되었습니다.

유월절�아가서�낭독은�공적이고�역사적인�하나님�관계를

내향적이고�친밀하고�개인적�관계로�끌어오게�합니다.

아가서는�남녀의�친밀하고�아름다운�사랑�표현을�통해

하나님과의�애틋한�관계와�사랑을�사모합니다.

하나님은�유월의�구원과�유월절�십자가�사랑으로

우리에�대한�당신의�사랑을�확증하셨습니다.

6/23(화) 참된 사랑

에스겔 16] 음행과�배신

아가 6-8] 창조�순리�안에서�본�남녀의�친밀함

하나님은� <여인>에�관한�풍유를�통해

하나님과의�언약을�배신한�이스라엘을�일깨우고�계십니다.

하나님은�오늘�우리에게도� <그�여인이�너다!>�말씀하십니다.

그럼에도�하나님은�언약을�계속하여�유지하기�원하십니다.

그분의�사랑으로�회복의�여지는�아직�남아�있습니다.�

한편,�아가서는�하나님께서�창조하신�남녀관계의�순리를�

보여줍니다.�우리가�잃어버린�풍성한�친밀감과�

깊은�곳에서�샘솟는�기쁨을�다시금�일깨워줍니다.

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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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도서 별책부록 * 6/27(토) 전도서� 1-12� �

전도서

1:1 전도자 소개

1:2-11 헛되고 헛되다/전도자 시

1:12-2:26 회상 

3:1-15 전도자의 시

3:16-4:16 회상

5:1-9 전도자의 케리그마

5:10-6:9 회상

6:10-7:14 이익의 문제

7:15-10:20 회상

11:1-12:7 전도자의 케리그마

12:8 헛되고 헛되다

12:9-14 편집후기

6/24(수) 헛된 스펙

전도서 1-6장] 모든�것이�헛되다

유대인�공동체는�귀환�후�꾸준히�회복되었습니다.

그러나�제국의�지배를�받는�구조는�변하지�않았습니다.

급격한�경제변동으로�인한�혼란과�빈부격차,

헬라문물과�정신을�선호하는� <헬라스펙�쌓기>�붐이�일었습니다.

제국의�가치관과�신앙의�가치관이�충돌하면서

전도자는� <삶의�방식>에�대한�근본적�질문들을�던졌습니다.

유대인들은�장막절에�전도서를�낭독하면서

스펙과�지혜로도�인간이�손댈�수�없는�창조세계의�운행,

하나님을�통한�공급하심을�묵상했습니다.�

더�나은�스펙이�더�나은�삶을�보장하거나

더�나은�세상을�만드는�것은�아닙니다.

하나님을�떠나,�하나님�없이�움켜쥔�모든�것은

결국�헛된�것(空)입니다.

6/25(목) 창조 스탠더드

전도서 7-10장] 분복을�누리는�삶

전도서를�자칫�회의주의,�염세주의로�오해할�수�있습니다.

그러나�전도서�기자는�지혜, 스펙, 노력을�부정하는�것이�아니라

인간이�과연�무한�신뢰할�존재인가?�인간이�고안한�모든�것이

선하고�완벽한가?�모두에게�같은�스펙을�강조하는�것이�맞나?

그런�삶이�진정�행복한가?�질문하고�있는�것입니다.

전도서는�인간이�유한한�존재임을�피력합니다.�

세상의�기준과�성공�도식을�따르려는�사람들을�향해

천지를�창조하신�하나님의�순리,�나다움에�대해�언급합니다.

우리는�각자�누릴�분복이�있습니다.�고유의�가치와�존재�이유,�

나름의�분복을�누리도록�창조�되었습니다.�

하나님의�때를�묻고,�각자에게�부여하신� <이름>대로

나의�자리를�찾아가는�모든�과정이�내가�습득할�참�스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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